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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語使用에 비추어진 女性의 社會的 位置*
李 효효 成
序 言語는 A間의 생각을 나타내는 주펀 表現方式이다. 그러나 言語는 단지 우리의 論
理的 思考， 外界에 대한 考察과 判斷등을 나다내는 方便의 구샅만을 하는 것야 아니라 우
리 가 살고 있는 集團世界의 여 러 社會文化的 樣相과 特徵을 反映하며 外界의 事物 現象에
대한 우리의 心的 態度와 評價등을 나타내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特質을 지니는 言語는 貝體的인 言‘語行德로 貝現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貝體的
으로 把握 分析 記述될 수 있는 言語現象을 통하여 社會文化的 樣相과 特徵을 미루어 알아
보는 한펀 言語使用者의 心的 態度를 把握하고 이를 통하여 言語使用者와外界와의 社會文
化的 關聯↑生을 究明할 수가 있을 것이 다.
本冊究는 위와 같은 社會言語學的 見解에 업 각해서 주로 다음의 두가지 문제에 관하여 알
아보고자 하는 試圖의 일부를 이 푼다. 즉 (1) 現代韓國語에 男女의 社會的 差異를 反映하는
言語上의 差異가 있는가 ? (2) 이 러 한 言語上의 差異가 나타내는男女의 社會的 差異는 어
떠한 내용의 것이며 그것은 男女의 性的 옳別에 의한 社會的 不平等을 反映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昭究는 男女의 ↑生的 差異와 관련된 모든 言語上의 특정을 면밀히 조
사하여 이를 종합적:로 分析하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나. 本鎬에서는 우선 (1) 夫
歸固의 말씨 (2) 男女의 社會的 差異를 反映하는 표현， (3) r女性 다움」을 나타내는 표현
과 「男性 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의 세 가지 에 관하여 조사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1. 夫歸間의 말씨
고향이 서울이나 경기도 또는 충청도인 사람으로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夫歸 117쌍
에 게 設問紙를 배부하여 다음 3가지 에 관하여 夫歸間의 말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1)
* 本짧究는 1975年度 塵學協同財團 學術陽究助成費에 의해서 진행된 것임.
(1) 配付된 設問紙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얘기하실 때 귀하는 귀하의 남펀(또는 부인)을 가리키는 말로 어떤 말
을 쓰십니까?
2) 귀하가 귀하의 남면(또는 부인)을 직접 부르살때 쓰시는 호침(呼稱)은 무엇업니까?
3a) 귀하가 귀하의 남펀(또는 부인)에게 r식사하셨느냐」고 물어보실때 보통 사용하서는 표현은 다
음 (1) - (9)중 어느 것입니까?
*((1)-(9) 省略함. 表 3의 3a 參照 할것. )
3b) 귀하가 귀하의 남펀(또는 부인)에게 「테레비를 키도록」 말씀하실때 보통 사용하시는 표현은
다음 (1) ~ (9)중 어느 것입니까?
*((1) - (9)省略함. 表3의 3b 參照 할 것. )
3c) 귀하가 귀하의 남펀(또는 부인)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씀하설때 보훌 쓰시는 표현은
다음 (1)-(7)중 어느 것입니까?
*((l) ~ (7) 省略함. 表 3의 3c 參照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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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남펀을 가리켜 말할 해의 間接指稱과 남펀이 다른 사람에
게 자기 아내를 가리켜 말할 때의 閒接指稱
2. 아내가 남펀을 부를 해의 直接呼稱과 남펀이 아내를 부를 해의 直接呼‘稱
3. 아내가 남펀에게 말할 때에 사용되는 待遇話階와 남펀이 아내에게 말할채에 사용되는
待遇話階
1. 間接指稱
設問 1)에 대한 응답에 의해서 집계된 夫歸間의 間接指稱의 종듀오f 二L 사용빈도는 表
iarvb와 같다 (2)
사용된 間接指稱을 類型別로 분류해보면 表에 나따난 바와 같이 (a)子女와의 관계를 통
한 지청， (b) 家處에서의 地位나- 彼뽑U， 機能과 관련 펀 지청， (c) 話者와의 직접적인 관계
(즉 夫歸의 란계)롤 나타내는 지칭， (d) 代名詞를 사용한 지청등오로 大分될 수 있다.
表 la. 아내가 남떤을 가리키는 間接指稱
間接指稱의 類型 % 間 接 指 稱 %
(우리) fL이
Cc) 話者와의 직접척인 I 1\ I
관계에 업각한 指稱 I I
(써代名詢的指稱 I 9 I
(잉기 타 I 3' I,
註 : CD %는 女性應答者 1l7~깅에 대환 應答數S의 옵5J'.짧임
®x는 子女의 이풍을 나타냉.
@ ιC )는 빠잘수 있는 훨業를 나다냉.
® r [C푸리4애 C7DJ o}빠」 동은 fC우리 ) 애 (기 ) 아빼J쩍 fx' 아빼」 흉을 나태냉
{(우리 )z 애 (기 )} 아빠 28
(a) 子女와의 관계를 (우리 (집») 아빠 12
통한指稱 64 {C우리 )x 애 (치)} 아버지 21
(우려 (접» 아벼지 3 ‘
(우리 (집 » 주인 {~확활~} 13
(b) 家處얘서의 地位， {사우바리 집깥랑} 양반 4




(2) 夫歸의 年觸差와 年敵層에 따른 差異는 그리 크지 않으므로， 養에;판 이 훌‘ 짜시!하지l 앓았학. 훌 2
와 表 3의 청우도 같다.
3
表 lb. 남펀이 아내를 가리키는 間接指稱




註 : CD %는 男性 應答者 117名에 대 한 應答數씩 百分率엽
@ 表 1a의 註 ®-@ 창조.




(a) 子女와의 관계 를 통 17




(p) 家處에 서의 地位， (우리집) 안사람 9
投害U 등에 입각한 66 (우리) 안식구 7
指稱 우리접 식구 1
내자 2
ι‘/l，-‘、어에애 、)-1， /、I 、} 걱직 3
(c) 話확와의 직접적인
9 (우리) 마누라 3
관제에 업각한 指稱
{~우제)리 칩 )} 아내 2
와이프 1
.
表 la"，b를 비교해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는 아내가 남펀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子女와의 관계를 통한 지칭이 많이 쓰이고 (64%) 家處에서의 地位블 나타내는 지칭은 비
교적 적게 (22%) 사용되는데 비해， 남펀야 아내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그와 거이 정반대로
子女와의 관계를 동한 지칭이 비교적 적게 (17%) 사용되고 오히려‘ 家@줌에서의 地&블훌나
아
타내는 지칭이 많이 (66%) 사용되고 있는 점이다.
또한 指稱類型 (b)를 비교하여보면 남편에 대한 지청에는 주로 家長의 地位흘 나타내는
표현 (I주인j ， 1주인양반j ， 1주인어른J， 1우리 칩 양반」등)이나 家處밖에서 社會的 活動을
하는 投劃을 나다내는 표현 (I바깜 양반j， 1바깥 어른j， 1바깥 분」 동)이 사용되어 있고
올려 남펀에 대한 尊待의 표현 (I양반j ， 1어 흔j ， 1분」등) 이 사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에 만해 아내에 대한 지칭에는 家族의 一員으로서 집안일을 맡아보는 投劉을 지녔음
을 나다내는 표현 (I접사람j， 1안사람j ， r 안식구」등) 이 사용되어 있으며 남련에 대한 경우
와 같은 尊待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指稱類챙 (c)는 남펀이나 아내암울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칭인데 남펀이J 아내를 가려?키
는 경우에만 어느 정도(9%) 사용되고 있을 뿐 아내가 낭펀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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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3)
이에 만해서 代名詞的 指稱인 類型 (d)는 아내가 남펀을 가리킬 때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을 뿐 남펀이 아내를 가리킬 때에는 전연 사용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관찰을 바탕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혼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1) 당사자들의 관계를 직접적i로 나타내는 지칭은 夫歸가 다 같이 사용하기를 피하고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2) 간접적인 표현중 家底에서의 地位나 찢劃과 관련된 지칭에는 아내가 남펀에 대해 갖
는 心的態度와 남펀이 아내에 대해 갖는 心的態度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즉 아내는 남펀에 대해 그를 家長i로 간주하고 그에 따르는 尊待를 나타내고 있는
데 비해 남련은 아내를 家底이라는 小社會 속에서 집안 일을 보살피고 꾸려가는 극히 제한
된 投劃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내가 남펀에 대하는 경우와 같은 尊待를 나타내는 일
은 없다. 이는 곧 남펀은 아내를 일종의 補助者 또는 內助者로 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외 같은 관찰은 우리의 意識構造속에 남펀과 아내의 관계를 일종의 階層
的인 관계로 파악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3) 指稱類잭 (a)와 (b)의 사용빈도를 비교해보면 아내가 남펀을 기리키는 경우에는 (a)
가 월등히 많이 사용되고 남펀이 아내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b)가 월등히 많이 사용되고 있
는 것을 올 수가 있는데 이려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지 않
을 까 생각된다.
(i) 남펀을 가리키는 指稱類핸 (b)는 남펀이 家族의 「長」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 바
第三者에게 남펀에 대해 언급할 해에 家長의 地位를 내세워 나타내는것은對話中에 자거의
것을 너무 높이 내세우는 것을 삼가하려는 일반적인 對話者 心理에 어긋나는것이다. 이에
만해서 類型(a)는 남펀을 家族의 「長」으로서가 아니라 子女의 「아버지」로서 표현하는 것오
로 훨씬 더 對話者 心理에 어윷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i) 아내를 가리키는 指稱類型 (b)는 「長」의 뜻이나 尊待의 뜻이 포함돼 있지 않고 오히
려 남펀에 대한 補助者로서의 뜻이 내포되어 있기 해문에 위에서 말한 對話者 心理에 어긋
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는 類젠 (a)도 마찬 가지이나 주된 활동을 家處밖에서 하는 남펀
이 家廳을 꾸려나가는 아내블 자기의 補助者로서 類型 (b)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우며 구태여 子女블 통한 간접적 표현인 (a)를 사용할 펄요기- 없다고 할 수 있다.
(4) 사용빈도가 낮기는 하나 남펀과 아내의 경우에 正反對의 양상을 보여주는 유형 (c)와
- Cd)에 대해서 살펴 보면， 여자는 다른 사람에게 남펀을 가려켜 말 할 해 자기와 남펀과의
(3) 설문에 대한 응답에는 아내가 남펀을 가리키는 間接指稱으로類型(c)를사용한다는 것이 없었으
나 실제로는 「우리 남펀」 등과 같은 표현이 친한 사이의 사랑과 얘기할 때에는 어느 정도 사용띈
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마도 應答者는 친한 친구와의 對話의 상황은 생각치 않고 일반적언 상황
만응 생각했을 것으로 침작되므로 類型(c)의 應答이 나오지 않은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
5
二란계를 직접적오로 나다내는 것을 회파하는 경향이 철저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형 (a) ，(b)가
다 간캡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유형 (d)는 더욱 더 간점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
다 (4) 이에 반해 남펀은 아내에 비해서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약한 것ξ로 생
각된다. 따라서 유형 (c)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간접적인 표현인 (a) ,
«b), (d) 중에서는 가장 간정성이 약한 (b)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간첩성이 가장 강한 (d)
)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부가 서로 상대망을 부를 때 사용되는 호칭은 表 2arvb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양상이
극히 유사하다. 부부 사이 에 사용되는 직칩호칭으로서는 「여 보」가 압도적오로 많아 부부의
살펀 간
관계를 간
경우 다같이 80% 이상의 사용 반도를 나다내고 있다. 직접흐칭의 경우에는 앞에서
캡지칭의 경우와 같은 부부간의 계층적인 관계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서로의
(4) f그이 」의 原義는 르A稱을 가리 키 는 일반적 인 指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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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적요룩 표현하려는 경향이 아내 쪽에 더 농훈하게 나타났던 현상도 찾아 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직접후칭에 있어서는 부부 상호간의 관제가 극히 대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았
다고 할 수 있다.
3. 待遇話階외 훌異
설문 3a'"'-'c는 부부간에서 사용되는 待遇表現에 어떠한 계층적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3a에 제시된 9개 의 의문문은 「진지 J : r밥J ， r잠수시 J : r먹 J ， 또는 동사 의문
어미의 차이에 의해서 구별되는 운장이다. 3b에 제시된 문장은 명령문으로 「시」의有無. 또
는 동사 명령 어미의 차이에 의해서 구별되는 문장이다. 또 3c에 제시된 문장은 서울문우
로 대명사 「저 J : r나」의 대럽이나 동사 서술 어미의 차이로 구별되는 문장들이다.







































表 3. 夫歸間의 待遇話階
‘---- 話 者••••~•••• f홉}遇←뚫--짧←--←←--一
(1) 진지 잡수셨읍니까 ?
(2) " ,," 어요?
(3) " "" 우 ?
(4) " "" 요?
(5) 맙 먹었어요?
(6) " "'(우 ?
(7) " ""오?
(8) μ ""어?
(9) " " "냐?
(1) 테레바 좀 켜보십시요.
(2) " ""보세요.
(3) ν " "보시우.
(4) ν " "보시오，
(5) " "" 봐요.
(6) " 'I.,' 보우.
(7) " ""보오.
(8) " "" 봐.
(9) " ""봐라.
(1) 저 장깐 나갔다 오겠읍니 다.
(2) "" " " 어요.
(3) 냐 " " " 어 요.
(4) ν " " " 우.
(5) μ " " " 요.
(6) ν " " " 어 •
(7) "" " " 다.
註 :%는 應答者 117名에 대한 應答數의 頁分率영 (?Q% 이상은 꼬닥체로 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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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정도와 일치하는 것이고 동사어미의 차이도 이와 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
A로 설문에 제시된 문장은 (1)이 聽者에 대한 존대의 정도가 가장 높고 벤호가 커칠수록­
그 정도가 낮아 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5)
절문 3에 대한 응답은 表 3과 같은데 이에 의하면 아내가 남펀에게 사용하는 待遇話階와
남펀이 아내에게 사용하는 待遇話階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
내는 남펀에 대해서 3arvc의 경우 다같이 높은 話階 (2)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남→
펀은 아내에 대 해 훨씬 낮은 話階 (~'!-는 (6) , 3p눈 (5)" :3c는 (4» 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6) 일반적으로 待遇話階의 差異는 話者 聽者間의 계층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묘로 부부간에 사용되는 待遇話階의 차이는 곧 부부간의 관계에 上下의 계층적인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表 3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설문 3arvc에 대한 응답을 부부간의 年觀差 또는 年敵層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부부간의 待遇話階의 差異늠 年顧差의 정도나 年顧層
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話階의 差異가 나타내 주는 부
부간의 계층적 관계는 「남현」과 「아내」의 관계 그 자체에서 연유되는 것흐로 해석되어야향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 사용되는 間接指稱， 直接呼稱， 待遇話階의 선택 양상을
살펴 보았는데 이들은 直接呼稱의 경우만을 除外하고는 부부사이에 상당히 뚜렷한 階層關
係意識이 존재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2. 男女의 差異롤 反映하는 표현
남녀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ξ로 남녀의 相對的 地位， 權利， 價{直， 社會的 機能， 特g£
동에 관련된 표현들을 수집하여 아래에 예시하였다 (7)
4· (1) 家長， 主A.. 主A어 른 : 主續， 안식 구， 家屬， 賽屬
쫓子롤 먹여 살리닥
(2) (X)선생님 . XJ:I:;. 社長념 . X長官 :X夫A.. 師母님. X선생 님 師母닙， 社長 師母닝. X長합
夫人; X未t人
(5) 이들 문장의 차이가 단순히 존대의 정도에만 관련되는 것용 아니나 환이상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생각한다영 존대의 정도차와 이들 문장의 차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혜서는 李
굶成(1975)을 참조 할 것. 존대 이외의 다른 요소블 아울려 고찰한 것으로는 Hwang(1975)를 참
조할 것. 동사 종결어마 「우」는 주로서울! 경기 등 항정펀 지방에서만쓰이는 형태로 알려져 있는
데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 지방 출신이므로 이 형태를 설문 속에 넣었다.
(6) 夫輯間의 말씨는 對話의 狀況 (즉 第三者의 存在 與否， 두 사람의 心理狀態동)에 짜라 많아 달
라질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表3에 제시펀 응당은 특별허 對話의 狀I兄을 밝히지 않은 설문에 대
한 응답이므로 夫揮가 단물이만 있고 또 心理的.5!-로 각별허 가까움을 느끼는 상태에 서 의 話階의 선
택을 나타낸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表애 1객타난 것보다 待週話階의 치-이가
상당히 좁혀지는 것으록 짐작된다.
(7) 제사완 자료중 어휘자료는 「국어 새사천 J (국어국문학회 : 1958)에 서 수집한 것이고 여다는 펄 AT-­
가 수시로 무아둔 것 충액서 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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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夫P昌歸隨， 女必從夫， 忠톰不f±:二君 烈女不{±二夫， 시 집 에 서 쫓겨 냐다， 시 집 가서 소박 맞
다， 남편에게 소박 맞다，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남펀을 잘 만나야 한다， 계집은 거느릴 탓
이다， 원 사내녀석이 계집 하나 거느릴 줄 모르고 !
(4) 恐쫓家， 嚴姜待下
B. (l) 男女老少， 輔土淑女， 新郞新歸， i[J.輔; 父母， 文人 文母， 兄弟1lill妹， 오누이
文夫， 大文夫:兒女子
。1 놈， 저놈， 그놈， 이녀석， 저녀석， 그녀석 : 이년， 저년， 그년; 이놈아 ! : 이년아 !
C. (1) 貞操(를 지키다) • 守節(하다). 貞烈， 烈女， 烈歸， 不貞
계칩질， 난봉， 난봉꾼:서방질， 화냥칠， 화냥년
(2) 本男便， 間失， 셋서 방， 군서 방 : 本室， 正室， 本夫A. 本쫓， 쫓， 小室
(3) 前男便 : 前훌， 前夫人; 後훌， 後聚， 繼쫓， 再聚
끄. 獨子，외아들:無男獨女， 외딸
得男禮， 生男禮， 生男턱 : 팬잔례 ; 生男피f禮
또 아들이야(참 좋겠네) ! ; 또 딸이야 !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카르자.
出家外人
:.E. (1) 바깜 主人， 바깥양반， 바깥 어른 : 안 포人‘’ 안 사람， 家底隔人; 內助者，
土鍵日은 家處의 날
계집애가 공부는 해 뭘 하냐? 살립이냐 잘 살띤 되지 !
계집애가 좀 양전히 굴지 않고 그렇게 히히덕거리고 돌아다니냐!
出世，英雄:賢母良쫓
忠톰，烈士:烈女， 烈歸
(2) 王 : 女王; 女人天下; 神 : 女神
암닭이 울면 집 안이 망한다.
作家:女流作家， 聞秀作家;文人:女流詩人;詩人:女流詩A ; 畵家:女流畵家; 飛行士:女
流飛行土;事務員:女事務員;社長:女社長
(3) 技生， 官技， 接待歸， 美姬接待; 酒母; 賣찮， 핑줄春 • fr릅技• fr'릅女， 賣春歸， 賣i뚱歸， 갈보;:tt
柳界， 花柳界女性， 遊興街女性; 組世佳人， 天下-色; 뼈線美; 날씬한 몸매; 愛婚， 婚態，妹麗
위어，1 :열거한 표현중에서 우선 夫歸間의 相對的地位와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A項의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키로 한다. §l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夫歸間의 間接指稱에서는 남편이 가족
의 「長」이며 아내는 가족의 일원으로 간주펀다는 계층적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l의 응
탑에는 사용되지 않았먼 家長; 家屬， 春屬동의 표현도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들이다. 남펀
01 !T業子를 먹여 살린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오로 들리지만 아내가 r남펀과 자
식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연상케 하는데 이것은 부부의
지위와 책임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아내」의 종속적 지 위는 제三자가 부부를 가리 키는 呼稱이 나 指稱에 도 나타난다. 남환을
부르거냐 가리킬 째에는 「主A어른J， rex)先生넘 J r社長념 J ， rX1J;J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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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비해 아내홀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는 「師母넘 j， r夫Aj 등과 같이 누구의 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단독i로 사용하거나 앞에 「先生넘 j， r사장념 j rx民」등의 표현을붙
여서 rx先生남 師母넘 j rx民夫人」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남펀을 잃은 부안을
우리는 rx.fS 未亡人」이 라고 불러 사망한 남펀의 아내임을 밝히지만 아내를 잃은 남펀을 이
란 식 o로 부르는 일은 없다. 또 아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지칭오로 사용되는 「主歸」라는
말도 사전에희승 : 1963) 에 서 그 뜻을 찾아보면 「접안의 주인의 아내」로 풀이되어 있다.
아내의 종속적 지위나 심지어는 예속적 지위는 「女必從夫j， r烈女不任二夫j ， r남펀에 갱
소박맞다」등 A(3) 에 제시된 표현에도 뚜렷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남펀의 優位性으로 볼 째 A(4)의 「恐쫓家j， r嚴棄傳下」등의 표현이 보통 調/
刺的안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도 이해될 수가 있다.
다음i로 男女의 일반적인 상대적 지위를 나다낸다고 여겨지는표현들(B)을잘펴보면， 남
자블 나다내는 말과 여자를 나타내는 말이 같이 쓰일 해에는 원칙적A로 남자를 나타내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例 : 男女老少， 新郞新歸). 한국어에 있어서 언어표현의
사용순서와 被指示體의 상대적지위와의 사이에 밀정한 관련이 있는 것은 일상적인 言語行
寫를 관찰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연섣을 하는 사
람이 서두에 참석자에 언급하는 경우에 그 순서를 보면 언급되는 참석자의 지위의 높낮이
와 언급의 순서가 일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長官과 道知事와 郵守가참석한 묘임
에서 연설을 하는 사람이 이들에게 언급할 째에는 rx x長官남 ， x x 知事남 ， x x那守념 」의
순서로 말을 하고 이에 어긋나는 순서로 말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다. 스포츠중계해에 아
나운서가 「지금부터 延大對高大， 高大對延大의 決勝戰 實況을 중계해 도리겠읍니다 j와
같이 對戰텀의 이릎을 순서를 바궈서 되풀이 하는 까닭은 바로 언급의 순서가 상대적 지위
의 높낮이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이와 갇이 우리는 상대적 지위를 지난
두개 이상의 指示體에 대해 언급할 째에는 그 지위의 높낮이에 따라 언급의 순서를 달리하
는 언어숨관을 가지고 있는데 (8) 위에서 例示한 바와 같이 남녀에 관한 표현이 같이 사용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남자에 대한 표현이 먼저 쓰인다는 것은 언어사용자의 의식 속에 男性
優位의 관념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에서 들어왔다고 생각되는
「쩨士淑女j (9) 라는 표현을 보면 영어에서는 “ ladies and gentlemen"으로 여자에 대한 표현이
먼저 사용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순서 가 바뀌 어 「輔士」가 앞에 나와 있는 것도 남자에
대한 언급이 先行하는 일반적 유형에 맞추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8) 언급의 순서는 지위의 높낮이뿐 아니 라 일반적인 測定個와 관련된 표현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例 : r上下J . r高低J . r多少」 등). 또 이 러 한 言語行鳥上의 특징은 앉는 자리 를 정 하는 경 우， 자
리에 앉는 순서， 건물이나 방에 들어갈 때의 순서， 會食을 할 때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순서등에
나타나는 非言語行馬上의 특정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9) 아마도 이는 日本語를 통해셔 들어왔다고도 짐작되는데 日本굶에도 한국어에서와유사한 현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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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兒女子」라는 말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여자를 함께 묶어 얄컴는 말로 극어 사전 (이휘승 :
1(63)에 의하면 「여자의 人格과 금새를 낮추어 평가하여 쓰는 말」이라고 풀이되어 있는랙
이와 같이 장성한 사람과 어란아이를 함쩨 묶어 일걷는 말은 남자외 경우에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 려 「文夫J， r大文夫」와 같이 장성한 남자를 「兒女子」와 對應시켜서 일컨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놈」이나 「녀석」은 남자를 낮추어 일컨는 말이고 「년」은 여자를 낮추어 일컴는 말인데
前者는 때로는 윗사람이 어린아야나 젊은 사랍에 대한 친근감을 나다내는 경우에도 쓰이는
일이 있다. 또 「놈」이나 「녀석」은 여자를 일컴는 경우에도 쓰일 째가 있는떼 이런 경우에
「놈」이나 「녀석」이 「년」보다는 낮춤의 정도가 훨씬 덜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보통인 것‘
같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딸을 가려켜 말할 때 흔히 「아， 그놈여 J라고는 하
지만 「아， 그년이 ... ,..J라고는 좀처럼 말하지 않는 것은 「그년」여란 표현이 너무 被指示體
블 낮추고 심지어는 상스려운 느낌마저 주는 까닭이라고 생작된다. 또 여자아이를 구짖을­
째 「이놈아 ! J하고 야단을 치는 경우와 「이년아 ! J하고 야단을 치는 경우에 상대 방의 강­
정을 자극하는 정도가 다릎 것도 「년」이라는 말의 낮춤의 정도가 더심하기 때풀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남자」의 낮춤딸인 「놈」이나 「녁석」과 「여자」의 낮춤얄인 「년」의
낮춤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외 상대적인 지위 자체에 차이가 있거 돼문이
라고 풀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결흔생활에서의 貞節， 外道 등과 관련되는 표현인 C項외 말들을 살펴보면 우섣 C( l)과 같
은 표현 (I貞操J ， r守節J)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고 남성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들잎
을 알 수 있다. 이 표현들은 아내는 남펀올 위하여 희생적ξ록 수절 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것이 곧 歸德으로 간주되는 반면 남펀에게는이와같은행위가요구되지 않는道德律의 차
이릅 나타내고 있다. C(l)에 1 예시된 것처럼 「계칩칠」하는 남자는 「난봉꾼」이라 일걷고 「서
방절」하는 여자는 「화냥년」이 라 알컴는데 「난봉꾼」과 「화냥년」의 語感에서 느껴지는 非道德
性의 정도의 차이도 男女에 요구되는 이러한 道德律의 차이와관련이 있는것 o로 여겨진다‘
결흔한 남자가 「바람」을 펴워서 아내외의 다릎 여자를 데리고 잘띤 그를 우리는 「쫓」 또
는 「小室」로 부르는데 (10) 女子의 경우는 휴 「바람」이 나는 일이 있어도 남펀외의 다흔 남
자를 데리고 살 수는 없고 고작해야 남의 눈을 피해서 몰래 사귀는 「셋서방」 또는 「聞夫」블
가질 수 있쓸 뿐이 다. 따라서 「本夫AJ， r本쫓」하면 흔히 「小室」에 대 한 「正室」을 의 미하
는 것이나 「本男便」하면 女子가 改緣하기 이전의 남펀 (즉 「前男便J)을 가리키는 것이 보
통이 다(C(2) 참조)，
C(3)에서 부는 바와 갈야 再婚한 남자가 얻은 아내는 「後奏J， r後聚」등의 명칭으후 부르
(10) 李朝時代의 양반사회에서는 남자가 小室울 두고 사는 것이 공공연하게 받아들여겼으τ며 이러한 遇
念은 해방후까지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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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테 再婚한 여자가 시칩간 남펀에 대해서는 이에 對應하는 명칭이 따로 없다. 이는 남자
가 채혼한 청우에는 남자를 중심으로 해셔 前後의 순서(또는 位階)가 아내에게 메겨지지만
여자가 재흔했을 해에는 여자를 중점으로 남펀의 前後의 순서를 에기는 일이 없는 것을 나
타내는 것으로 여기에도 男性中心의 社會的 通;훌δ1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D에 예시된 표현은 아들과 딸의 相對的 價{直를 나타내는 것플이다. 빨이 아우리 많아도
아들이 하나 뿐이면 「獨子」라고 하나 아들이 있고 딸이 하나 뿐인 경우에는 「獨子」라논 말
은 쓰이지 않는다. I獨女」라는 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단독오로 쓰이는 경우는 도물고 아
들이 없는 접안의 딸이라는 풋A로 「無男獨女」략는표현이 쓰인다. 딸이 없고 아들만 있는
경우에 「無女獨子」라고는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면 부오들의 아들과 딸에 대한 가치 평
가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漢字語가 아닌 우리 말로 「외아둘」과 「외딸」이 있오나
국핵 대사천 (이휘숭 : 1963)의 풀이를 보면 「외아돌」은 「형제가 없이 단 하나만 있는 아들
독자」로 풀이되어 있어 딸의 유우에는 언급이 없는데 반해， r외빨」의 경우에는 ICD 아들없
이 단 하나 뿐인 딸; 無男獨女;@ 여러 자식 카운데 딸로는 하나 뿐인 딸」이라고 되어 있
어 第-義가 無男獨女의 뜻으로 되어 있어 아들이 없둔 것에 언굽하고 있다.
아들을 1옷 본 부모가 아플을 얻고자 기도를 올리는 것을 우려는 「生男祝廳」라고 하는 데
여헤 對鍵하는 「生女祝購」라는 말은 쓰이는 것 같지 않다. 또 아들융 낳았을 혜에는 δ1 를
축하하기 뷔하여 한턱내는 일이 많은 데이는 「得男禮J， r生男禮J ， I得男턱 」등으로 불려운다.
if得男禮」에 對廳하는 표현으로 「팬잔禮」가 있는데 사전〔이희승 : 1963) 에 의하면 이는 「첫
딸 낳은 사람이 친구들에게 졸리어 한턱내는 일」로 되어 었어 自進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졸리어 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팬잔례」는 첫 딸올 낳았올 때에만 해당되는것
흐j료 보아 둘쩨 딸융 낳았을 빼는 한턱내 라고 조르눈 사람도 없고 한턱내는 얼도 없는 것
-효호 쟁각할 수 있는례 이는 빨을 둘 히상 두게되는 젓온 慶事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생각
셰 꺼언하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딸이 일단 결혼을 하면 「出家外AJ이라고 규청지어 버리눈 껏 61 라 든가， 어지깐
허 창성한 빨을 여렷 둔 부포가「말만한 딸만 여젓이니 한심스럽다」와 찰은 딸을 하눈 얼은
‘있어도 아플쏠 많이 둔 부모가 「짜툴만 여젓이니 한심스럽다」라논 말율 하는 앨은 좀처럼
없는 것~l라푼가 하는 것은 모푸 우려나라 가정이나 사회가 얼마나 男兒優位의 通;종융 지
냐고 있판가홀 서사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11)
tt홉 E環헤 체셔환 남녀의 社會的 機能내지는 짧홈j에 관련펀 표현율 살펴보치호 하자.
한 家屬의 長언 냥펀을 카려 젤해에 우려는 흔히 「바깥主人J ; r바깥양반J ， I바깥어흔J과 같
(m 近者허i 象援計훨l 違動의 얼환으로 「아플 말 구밸말뇨 울반 낳아 찰 커르차」라는 標語카널려 사
용되고 있는 것은 男兒優先의 파t會的 通念올慘正하므로서 家據計훌l 事業쏠 훤활웹 推進혜효;려는옳
圖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男兒選好의 경 향에 대한 연구로는 Chung
찌974~"흘 황초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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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표현을 쓰는데 이에 대해 아내를 가리킬 때에는 「안主人J， r안사람」 등의 표현을 쓰고
기흔여성을 일반적오로 가리켜 말할 때에는 「家底歸人」이라는 표현을 쓰는 일이 많다. 이
러한 표현은 남자는 주된 활동 무대가 家處밖에 있는데 비해 여자는 그 주된 활동 무대가
가정 안에 한정되어 있음을 시사해준다. r內外」란 말은 「夫歸」란 뜻의 말인데 「內」가 아내
블 「外」가 남펀을 가리킴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동안 「土요일은 가정의 날」이 라는 표어
가 여기 저기 많이 나붙고 세상의 남펀들이 土요일만이라도 일찍 가정에 돌아가 가족과 함
께 지내도록 하자는 캠페엄이 벨여진 적이 있는 것도 남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 밖의
사회에서 소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빨에게 「계칩애가 공부는 해 뭘하냐? 살림이
나 찰 살띤 되지 ! J략고 말하는 부모가 상당수 있었먼 갓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는 女子
란 그들의 활동 범위를 가정 안에 국한시켜야 하고 家處外의 일에는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전통적엄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빨의 행실을꾸
짖는 어머니가 「계칩애가 좀 양전히 굴지 않고 그황게 히허덕거리며 돌아다니냐 !J라는 직
의 말을 하는 것을 아직도 듣게 되는 것도 여자는 가정에만 파묻혀있고 바깥 일에는 참견하
지 않는 內向的。]고 自制的인 생활을 해야된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할수 있다.
부모는 누구나 다 자식 갈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들의 경우에는 흔히 그가 「出世」 하기
를 바라고 일종의 「英雄」이 되기를 바라는 반면 딸의 경우에는 자라서 「賢母良棄」가 되기를
바란다. 남자의 경우 「賢父良夫」라는 말이 쓰이는 일이 없고 딸이 사회에 진출해서 「出世」
하기를 바라는 부묘가 별로 없는 것은 바로 위에셔 말한 남녀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두렷
하게 우리의 인식 속에 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남자에게 사용되는 「烈士」라
는 말은 옳은 것을 위해서 節義블 굳게 지키는 사람을 일컬는 말이지만 여자에게 사용되는
「烈女」라는 말은 죽음을 무릅쓰고 「남펀」에 대한 정성과 절개를 지키는 사람을 일컴는 것
오로 이 두 낱말의 뜻이 이와 같。1 다른 것도 남녀의 社會的 位置와 階層的 關係를 살펴으
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나라의 「王」이 남자인 경우헤는 각별히 「男」字를 붙여 「男
王」이라 하지 않으나 「王」이 여자인 경우에는 단순히 「王」이라 하지않고 「女王」이라고 하
여 「王」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임을 나다내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가정을 거느리는 家長
은 물혼， 한 나라를 다스리는 王은 원칙적으로는 남자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보펀화되어
있어 예외적으로 여자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예외성을 나다내기 위하여 특별히 「女王J
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있다. 이렇듯 가정이나 국가나 간에 한 사회의 통치자는1남
성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암닭이 울면 정안이 (또는?나라가) 망한다」는 등의 속
담을 낳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바깥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여성들의 직업을 묘사하는 표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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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流 作家j， r女流 飛行士j， r女事務員」 등에 「女流」 또는 「女」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
도 역지 이들 직업이 원칙적으로 남성의 專有物이라는 전통적인 생각이 아직도 캉력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12)
일종의 직업을 나타내는 말로 女性만을 가리키거나 또는 女性이 主體가 되는 행위블 냐
타내는 어휘 에는 E(3)의 「鼓生j， r接待歸j ， r賣春j ， r酒母」 등과 같이 男子를 感能的o로
즐겹게 해주는 것과관련된 것들야 적지않δ] 있다. 이러한 직업이나 직업적 행위는 사회생
활에 있어 주도권을 쥔 남성에게 여성이 봉사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통념에 바탕을 두고 바
로서 成立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뼈線美j， r날씬한 몸매 j， r，橋態」등의 표현이 여
성 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것도 여자블 하나의 감각적 대 상이나 향락의 대 상오로 보고자하는
男↑生中心社會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r女性다움」을 나타내논 표현과 「男性다움」을 나타내논 표현
남자대학생 31명 과 여자대학생 12명 ， 드합 44명을 대상으로 「女性다움j (女性的언 특장
--성품， 용모， 인상， 태도， 행동 등에 관한)을 나타내는 표현과 「男性다움j (남성적인 특
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각각 10개 정도 적어내도록 하여「女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 366711.
와 「男性다움」을 나다내는 표현 340개 를 수칩하였다. 이들 표현을 대략 意、妹範購別로 묶어
서 전체 응답수의 5% 이상되는 것을 추려 表 4arvb에 제시하였다.
表4에 의하면 전체 응담수의 5% 이상되는 意味範購의 표현은 「女性 다움」을 나다내는
표현의 경우가 전체응답수의 60% , r男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의 경우가 그의 67%에 이른
다. r女↑生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의 성질을 살펴보면 容線나 印象에 관련된 것이 表 4a에 제
시된 60%의 표현의 반인 30%에 해당하고， 性品이나 態度， 行動에 관련된 표현이 나머지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男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의 성질을 살펴보면 表 4b에
제시된 67%중의 대부분， 즉 61%가 性品이나 態度， 行動에 관련된 표현이고 容線나 印象
과 관런된 표현은 불과 6%에 불과하다. 이는 「女性다움」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는容線나印‘
象등이 性品， 態度， 行動등에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나 「男性다움」을 뮤정 하는데
에는 性品， 態度， 行動 등이 압도적부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수있다.
「女↑生다움」을 나타내는 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容線， 印象과 관련된 표현들의 의
미를 살펴보면 얼굴， 얼굴의 부분， 몸매 등의 아름다움이나 인상의 우아함과 청조항을 냐
타내는 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男뾰다움」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약한 비
(12) r女大生j r女職工」과 같이 女性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女뾰에 對比해서 男性에 언급하는 일이 많
으프로 「男子大學生j. r男子職工」과? 같은 표현이 자연i스렵게 쓰인다. 그라나 이 경우얘도 女性의
경우와 갇。1 r男大生j. r男職工」 처럼 職業名과 性 表示가 밀접하게 붙어 굳어버린 듯한/표현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 (하나로 굳어버린듯한 표현으로서 남자의 경우에 자연스렵게 쓰이는 것에는 「男r
學生」야 있는데 「男職J:j등이 어색한 것과 비교해보연 흥미 있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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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a. 女뾰다움을 나타내는 표현
應홈比率(%)
女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
男性應쩔者 | 女性應答者 챔행應答者
A. 容鏡， 印象에 관련된 표현
1. 예 쁘다. 귀 엽 다， 아름답다， 우아하다， 11 15 12
화사하다，사랑스럽 다.
2. 살결， 입술， 눈， 머리카락 등 얼골과 6 5 6
옴의 부분이 곱다는 표현
3. 날씬하다， 뱅씨 있다f · · · · 6 2 5
4. 청초하다， 청순한다， 순결하다…… I小 計 I 32 26 30
B. 性品， 態度， 行動둥에 판련된 표현
1. 다소곳하다， 양전하다，수즙어하다， 정숙하다. I 9 13 10
조용하다， 겸 손하다，
2; 부드렵 다， 포근하다， 자애롭다， 인자하다， I 8 5 7
이 해 심 있다.
3, 상냥하다，‘ 7 5 7
4. 발랄하다. 영랑하다， 7 2 6
0J、 긁 I _3_1_1_ 25 I 30
효한 I 63 I 51 I 60
註 : 數字는 男性應答者에게서 얻은 應答 257개 와 女뾰應答者에게 서 얻은 應答 109개 도합 3667~ 의 應
答에 대한 百分率을 나타냄. 百分率이 5%未滿인 것은 수록하지 않음.
훌 lib. 男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
A. 容짧， 터]짧에 환련펀 표현 」
1ι 건장하다， 딱 벌어진 어깨 i 구리몇 염굴.…" I
|小 計 l
B. 性品， 廳度， 行動풍에 관련된 표현
1. 호당하다， 활달하다， 진취 성 , 박력 , ‘ 용기 ,
과단성.
·2; 의지혁， 투껴.“
3니 책임강， 성실성， 소산， •.....












































|小 計 I 65 I 52 61
」 홉 」환 l • ←칩 .1 챙 { 한
註:數字는 男性 應答者에게서 얼윤 R뚫홉 246개 와 女뾰廳答者에게서 영은 顧쩔 94채 i 도합 340개 의
k옳쏠에 래한 ~分짧흘 냐다팽， 1슐分짧이 &%5흠網언 것은 추혹하치 않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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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차지하는 ?容鏡， 印象에 관펀된 표현윤 주로 健뾰함을 나타내는 말로 성립되어 있다.
「女性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性品， 態度동에 관련된 말
을 살펴보면 靜的이고 受動的인 특성융 나타내는 표현 (I다소곳하다J， ‘ 「양전하다J， J정숙하
다J ;' r수즙어하다」등〉과 부드럽고 따스함을 나타내는 말(I부드럽다J， r포근하다j ， r자애롭
다」등) 이 17%，로 性品， 態度등에 관련된 표현 (30%)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에 어느 정도 對立되는 풋을 지녔다고 할수 있는 「발랄」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6%이고 의
미상으로 보아 前者와 後者의 특성이 섞여 있다고 여겨지는 「상냥하다」는 뜻의 표현이 7%
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男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월등하게 큰 비충(61%)을 차지
하고 있는 性品， 態度옹에 관련된 표현을 살펴보면 「호당J， 1활달J ， 1진취 성 J ， 1박력 J ，
:1용기 」 등 外向的이고 積極的인 풋을 지닌 말이 35%나 되며 그 다음으로 意志力이나 責任
‘感， 誠實性등에 관한 표현이 16%, 包容力이나 大凡함을 나타내는 말이 10%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女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과 「男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은 그 차이가 뚜렷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女뾰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은 주로 아름다운 容線나， 몸의 美， 또는 靜的이고 內向的이고
부드러우며 청순한↑生品이나 印象을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해 「男性
다움」을 나다내는 표현은 行動的이고 積極的이고 外向的이며 包容力있는 性品과 健뾰하고
썩썩한 印象을 나타내는 말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싣은 곧 우리의 意識속에
박혀 있는 女性像과 男性像。1 일반적오로 어떠한 것인가를 반영해주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또한 表 4a'"'-'b에 의 하면 응답의 내 용이 응랍자의 性뤘IJ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 지 않는
것을 알 수가있는데 이는 곧 男女가 지니는 女性像과 男性像의 차이가 유사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言語表現에 나타난 이와 같은 女性像과 男性像의 차이는 물론 女性과 男性이 本質的으로
t 지니는 特性의 자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겠으나 그것이 전적으로 男女의 本質的인 차이에만
;起因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女性과 男性이 相對的으로 차
←지하는 社會的 地位，N:劉， 權利둥을 상당한 정도로 반영하는 것이라고보아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結語J 위에서 우리는 한국어에 있어서의 세가지 言語現象 내지는 言聚의 反廳(즉 (1) 夫
;歸간의 말씨， (2) 男女의 社會的 差異플 反映하는 표현， (3) 1女性다움」을 나타내는 표현
과 「男뾰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현대 한국어 에 男女의 社會的 差異
~、를 反映하는 릅語上의 差異가 상당히 뚜렷이 존재하는 것;을 보았다.
이 러한 差異는 男女사이 에 존재하는 相對的 階廣意識， ‘社會的 機能과 J投慶J 또는 價{直에
:있어서의 差別 慮識을 반영하는껏으로서 뾰的 훨別에 의한 男女不平等의 意、識構造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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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에 아직도 상당히 강력하게 남아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3)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理解는 男女의 言語差에 대한 보다 廣範하고 線密한 고찰
을 거친 뒤에야 비로서 뚜렷해질 수 있는 것임으로 앞으로 話者로서의 男女의 言語差와 男(
女에 關한 言語表現의 差등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생각된다(l4i.
(師範大學 英語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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